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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수살인범의 동기유형과 범행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대량살인의 동기

유형에는 감정형, 강도형, 사명감형, 심신미약형, 이별형, 재물형이 있고, 단기연속살인의 동기유형에는 감정형, 강도형, 강간형,

강도강간형, 혼합형이 있으며, 연쇄살인의 동기유형에는 강간형, 강도형, 사명감형, 사회불만형, 이별형, 재물형, 혼합형이 있다.

다수살인의 모든 유형에 포함되는 공통된 동기유형은 ‘강도형’이다. 이는 ‘금품강취’가 다수살인의 주요동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다수살인의 동기유형별 범행특성을 보면, 대량살인에서 가장 많은 동기유형은 ‘감정형’이고 독특한 유형으로 ‘심신미약형’

이 있는데, 이들은 단 한 번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고, 대량가족살인의 경우 주로 아동, 여성,

노인이 피해자가 되며, 단기연속살인과 연쇄살인은 대량살인에 비하여 남성보다 여성을 살해하는 비율이 약 10배 이상 높다는

특징이 있다. 연쇄살인은 심리적 냉각기가 특징인데, 살인 후 첫 번째 범행주기는 장기간인 반면에 그 이후에는 급격히 심리적

냉각기가 짧아지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는 심리적 냉각기가 없는 단기연속살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따라서 추후연구

과제로 ‘심리적 냉각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다수살인, 대량살인, 단기연속살인, 연쇄살인, 동기유형, 범행특성

Korean multiple murders’ motivational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offenses

Jung-Sik, Gong*

ABSTRACT

In this research, we investigated exploratory way to grasp the motivational type and characteristics of offenses shown on

Korean multiple murders. As a result, emotional type, robbery type, sense of duty type, feeble-minded type, farewell type,

wealth type were included in the motivational type of mass killings, whereas for motivational types of spree killings, there

were emotional type, robbery type, rape type, robbery and rape type, mixed type, and for motivational types of serial killings,

rape type, robbery type, sense of duty type, dissatisfaction of society type, farewell type, wealth type, mixed type were

included. The common motivational type shown in all types of multiple homicides was ‘robbery type’. This means that

‘money robbery’ is the main motivation for multiple homicides.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fense, the most

motivational type in mass killing was ‘emotional type’, whereas ‘feeble-minded’ type turned out to be unique type, and these

were found to be dangerous in that they produce a large number of victims at once, and in the case of a large number of

family murders, mainly children, women, and the elderly become victims, whereas in the spree killing and the serial k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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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te of murdering women is about 10 times higher than men as compared with other types. Serial killing is characterized

by a psychological cooling-off period, but the first crime cycle after the murder lasts in long-term while the psychological

cooling-off period sharply becomes shorter after that. This is commonly displayed even in spree killing without psychological

cooling-off period, which therefore present the necessity of research on factors influencing the change of ‘psychological

cooling-off period’ as future research.

Key words: multiple homicide, mass killing, spree killing, serial killing, motivational type, crim characteristics

1. 서 론

지난 10년간 살인범죄는 연간 1,000여건 내외로 발생

하였는데[18], 그중 일반살인이 89.4%로 가장 많이 발

생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은 다수살인의 통계는 별도

로 없다. 대검찰청(2016)에 의하면, 살인범죄의 범행시

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

의 관계 등의 특성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살

인범죄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다수살인범죄의 특성

과 동일 할 수는 없다.

살인은 모든 범죄유형 중 가장 심각한 범죄로 분류

된다. 특히, 1명이 아닌 2명 이상을 살해한 범죄자들은

더욱 흉악한 범죄자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다수살인의

유형을 구분할 때, 통상 사망한 피해자 숫자 및 공간적

특성에 의한 유형분류가 사용된다. 다수살인에서 살해

된 피해자의 숫자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 다수가 살

해될 수밖에 없는 전쟁이나 테러 등을 제외하고, 개인

적 욕망으로 타인을 살해하는 행위 중에서 피해 사망자

가 1-3명인 경우를 일반살인(regular homicide)으로 보

고, 최소한 피해 사망자가 4명 이상인 경우를 다수살인

(multiple homicide)으로 보며, 그 하위유형으로는 대량

살인(mass killing), 연속살인(spree killing), 연쇄살인

(serial killing)이 있다([5]; [16]).

먼저, 대량살인은 한 장소 또는 매우 근접한 몇몇 장

소에서 수초, 수분 또는 며칠에 걸쳐 발생하는 시간적

연속성이 있고, 대부분 한 번에 4명 이상의 사람을 살

해하는 고전적 대량살인과 가족 대량살인으로 구분된

다.

다수살인의 혼성적 형태인 단기연속살인은 최소한 2

건 이상의 사건에서 다소 짧은 기간(1-4주) 내에 4명

이상을 살해한 경우이며, 연쇄살인은 오랜 기간 동안

살인행각을 벌인 경우이다.

연쇄살인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사용되고

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FBI(1992)의 범죄분류매뉴얼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를 보면, 연쇄살인이란 ‘3곳 이상

에서 사건 간에 냉각기(cooling off period)를 두고 3회

이상의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 기준들로 국내의 다수살인범들을 분류해 보면,

1920년대 이판능(17명 대량살인), 1950년대 원언식(15

명 대량살인), 1960년대 고재봉(6명 대량살인), 1970년

대 김대두(17명 단기연속살인), 1980년대 우범곤(56명

대량살인), 1990년대 지존파(5명 단기연속살인), 정두영

(9명 연쇄살인), 2000년대 허재필(6명 단기연속살인),

유영철(20명 연쇄살인), 정남규(13명 연쇄살인), 강호순

(10명 연쇄살인), 2010년대 오종근(4명 단기연속살인),

김민찬(4명 대량살인), 임도빈(5명 대량살인) 등이 있

다. 이를 보면, 국내에서는 지난 40여년 간 주로 대량살

인이 많이 발생했는데, 유독 2004년 이후 연쇄살인범들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의 출현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2005년부터 국내에서 다수살인 관련 연구들

도 유행처럼 지속적으로 간간히 이어져 오다가([11];

[3]; [17]; [2]; [6]; [12]; [20]; [8]; [19]; [1]) 최근에는 자

료확보 곤란 등 여러 가지 연구의 어려움도 있다 보니

다수살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편이다.

그동안 다수살인과 관련된 사례연구와 문헌연구의

대부분은 개념적이기보다는 다소 추리적이고, 기본적으

로 실증적인 자료보다는 일화성의 자료에 근거한 경우

가 많은데, 그 이유는 실증적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설상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라 하더라도

대부분 연구표본이 적거나 한쪽에 치우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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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매우 제한적인 사례 수에 기

초했던 연구를 좀 더 보완하고, 과거 연쇄살인의 동기

유형 연구에만 집중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연

쇄살인을 포함한 다수살인범들의 동기유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세분화해보고, 동기유형별 범행특성에 대하

여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다수살인범의 동기유형

먼저 일반살인의 동기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폭력이나 논쟁이 주요한 요인이고 범행수법은 대부분

흉기로 공격하는 형태이며, 강도살인의 경우에는 피해

자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흉기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다수살인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강은영 등(2008)은 다수살인 중 먼저 대량살인을 ‘분

노형’(가족학살형/이웃살해형/치정살해형), ‘충동형’, ‘이

득추구형’으로 구분하고, 대량살인 중 ‘분노형’은 자신

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피해를 준 것에 대한 폭발이

동기가 되는데, 그중 가족학살형’과 ‘이웃살해형’은 주

로 어린 시절의 학대경험이 동기가 된다. ‘충동형’은 순

식간에 격앙된 상태가 걷잡을 수 없었던 것이 동기가

되고, ‘이득추구형은 금전 등의 취득이 동기가 된다.

연속살인은 ‘분노형’과 ‘충동형’으로 구분하고, 연속

살인은 첫 살인을 기화로 자포자기 심정에서 과거 자신

을 공격했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형태 등으로 범행을 적

극적으로 행한다고 하였으며, 연쇄살인을 ‘쾌락추구형’

(스릴추구형/권력추구형/욕정추구형), ‘이득추구형’(강

도살인형/범행은폐형), ‘분노형’, ‘복합형’으로 구분하고,

연쇄살인 중 ‘쾌락추구형’은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능력

이 부족한 것이 공통적 특성이고, ‘이득추구형’은 경제

적 이득이 동기가 되며, ‘분노형’은 대량살인의 분노형

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살인이 반복된다는 차이점이 있

다고 하였으며, ‘복합형’은 연쇄살인의 여러 유형이 혼

합된 것이 범행동기가 되는 유형이라고 하였다[4].

다수살인범들의 유형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연쇄살인범의 동기유형에 관한 것들이다. Holmes와

Holmes(1996)는 연쇄살인의 동기로 ‘환상형’, ‘사명감

형’, ‘쾌락형’, ‘권력․통제형’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환

상형’은 환청이나 환시에 의한 살인, 정신병적 성향, 범

죄현장을 조작하거나 계획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사

명감형’은 특정 집단에 대한 처단 욕구에 의한 살인이

며, ‘쾌락형’은 색욕형과 스릴추구형으로 구분되는데,

‘색욕형’은 성적인 만족이 가장 중요한 동기이고 폭력과

성적 만족을 연결하며, ‘스릴추구형’은 살인의 과정에서

만족감과 흥분을 느끼고 과도한 고문을 수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권력․통제형’은 완전하게 피해자를 통제하

는 것에서 성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유형으로, 1차적

범죄동기는 피해자에 대한 권한과 통제력을 갖는 것에

있다. 그러나 Mott(1996), Canter와 Wentink(2004) 등

은 Holmes와 Holmes(1996)의 유형론에 대하여 경험적

방법을 통하여 비판적 입장을 제시해왔으나[13], 그렇

다고 해서 이들이 새로운 대안적인 동기유형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Fox와 Levin(1998: 415-419)은 연쇄살인의 동기는

매우 다양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와 조사는 주로 힘

(power)과 통제(control)에 초점화 되었으며, 여기서 힘

과 통제는 전율(thrill), 성적 흥분(sexual satisfaction),

또는 우월적 지배(dominance)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5].

그리고 대량살인의 동기유형도 탐욕, 증오, 복수, 충

성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지만[16], 크게 ‘복수형

(revenge)’, ‘사랑형(love)’, ‘이익형(profit)’, ‘테러형

(terrorist)’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9]. 먼저 ‘복수형’은

개인이나 사회에 대한 증오와 그에 대한 응징을 목적으

로 하며, 전형적인 공격대상은 관계가 멀어진 아내, 자

녀, 고용주, 피고용인 등이다. ‘사랑형’은 비뚤어진 애정

의 표현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해하는데, 사건 이후

에 이들은 주로 자살을 택할 만큼 의기소침한 사람이

며, 배우자나 자녀를 주로 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익형’은 자신의 경제적, 심리적 이익을 위해 여러 사람

을 살해하고 이들은 보통 범죄를 은폐하고 목격자를 제

거하며, 범죄음모를 실행하기 위해 살해하는 경향이 강

하다. ‘테러형’은 자신들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위해

타인을 살해하는 유형으로, 이들은 살인을 통해 자신들

의 신념을 전달하려고 한다.

국내에서는 연쇄살인의 동기유형에 관한 연구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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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배(2009), 박형민(2009) 등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김

원배(2009)는 연쇄 및 연쇄성(2장소에서 2명이 살해된

경우) 살인범의 범행동기로, 강간 등 성폭력(39.1%) >

강간 및 금품갈취(34.4%) > 금품강취갈취(12.5%) > 사

회보복(9.4%) > 여성에 대한 적개심 등(4.7%) 순으로

제시하였다[14]. 이는 범행목적을 집약한 용어인 죄명

등을 중심으로 범행동기를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형민(2009: 856-857)은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14명

의 연쇄살인범들과의 면담결과에 기초하여, 연쇄살인범

의 동기유형을 ‘쾌락추구형’(스릴추구형/욕정추구형/권

력추구형/복합형)과 ‘이득추구형’(강도살인형/범행은폐

형), ‘분노형’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정서적 불안정과 열등감이 공통적 특징인 ‘쾌

락추구형’은 성적 욕구, 지배욕구 등 비가시적인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하위유형으로는 추구하려는

주된 욕망에 따라서 일탈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스릴

추구형’,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욕정추구형’, 지

배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권력추구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곤궁과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것

이 공통적 특징인 ‘이득추구형’, 연쇄살인은 금품을 강

취하는 과정에서 살인행위가 수반되는 ‘강도살인형’과

다른 범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공범 등을 살해하는 ‘범

행은폐형’으로 제시하였고, 일반살인의 반복된 형태인

‘분노형’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박형민(2009)의 연구에서 ‘이득추구형’ 중 ‘범

행은폐형’은 공범과의 갈등 때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살인동기에 해당하므로, 연쇄살인의 근본적인 동기유형

으로 분류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 또한 연쇄

살인의 범위를 Eggar(1988)의 기준인 2건 이상의 살인

으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연쇄살인의 기준을

너무 많이 확대한 것으로, 아마도 연구대상을 확보하기

어려워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7].

2.2 다수살인범의 범행특성

다수살인범의 범행특성에 대한 Rossmo(1996)의 연

구들을 보면[2], 피살자의 선정과정에 따라 ‘사냥꾼

형’(Hunter : 자기의 거주지를 기점으로 피해자를 탐

색), ‘밀렵자형’(Poacher : 거주지 이외의 지역으로 여행

하면서 피해자를 탐색), ‘산책자형’(Troller : 다른 활동

을 하던 중에 전혀 계획없이 피해자를 포착), ‘덫사냥꾼

형’(Trapper : 직위나 직종을 이용하여 혹은 피해자가

스스로 걸려들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여 피해자 포착)

으로 구분하고, 공격방법에 따라 ‘기습형’(Raptor : 범행

대상을 맞닥뜨리는 순간 곧바로 공격하는 형), ‘스토커

형’(Stalker : 범행대상을 포착한 다음 끈질기게 지켜보

면서 서서히 다가가 공격할 기회를 기다리는 형), ‘매복

형’(Ambusher :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장소, 거주지나

작업장으로 유인해 공격하는 형)으로 구분하였다.

국내에서는 김원배(2009)가 96건의 연쇄 및 연쇄성

사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한 자료를 보면[14],

피해자는 20대 > 40대 > 30대 순이고, 피해자의 직업

은 회사원 > 주부 > 여대생 > 유흥업소 종업원 순이

며, 사건의 발생시간은 18:00-24:00 사이에 실종이

62.5%를 차지하고, 발생장소는 도로변에서 60.4%를 차

지하며, 실종당시의 상황을 보면, 버스, 지하철, 택시에

서 하차 또는 탑승대기 중 실종이 30.9%였고, 피해자의

사체유기 장소로 야산이 51.9%로 가장 많고, 사체발견

경위는 주민신고 56.6%, 범인자백 39.5%였으며, 사체처

리상황은 반나체로 유기 30.1%, 완전나체로 유기

26.2% 등의 순이고, 사체의 상처부위는 목 부위에서

40.4%, 성기주변에서 15.0%로 나타났으며, 살해방법은

목을 졸라 살해하는 질식사가 67.7%, 흉기로 찔러 살해

가 16.7% 등이었고, 피해자 결박방법은 손발을 뒤로 결

박이 80.8%였다.

그리고 가해자의 특성을 보면, 연령대는 30대(52.1%)

> 20대(34.7%) 등의 순이고 공범관계는 단독범(63.5%)

> 2인조(25.0%) 등의 순이며, 혼인여부는 미혼이

67.7%였고 범행대상자 물색은 범행당일에 피해자 물색

이 87.5%였으며, 납치수법은 용이한 지역에 사전 대기

하고 있다가 범행(42.0%) > 우연히 선정 후 미행접근

납치(26.1%) 등의 순이며, 납치범의 68.6%가 칼과 끈을

소지하였고 범행 후 귀가 > 지방도주 > 주점출입 등의

순이며,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보면, 비면식범이

93.8%였고, 연쇄 및 연쇄성 범행시 재범기간은 1개월

이내가 78.9%였다.

이봉한(2009)은 한국 연쇄살인범 20명의 특성과 범

행특성에 대하여 보고하였는데, 연령별로는 30대(50%)

> 20대(30%) 등의 순이었고 평균연령은 30.6세(피해자

평균연령은 33.2세, 20대 이하의 피해자가 51.3%, 60대

이상의 피해자 15.2%)였으며, 최초 살인 전에 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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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상태는 기혼보다 미혼이 더 많았다. 범행특성을 보

면, 평균적인 범행횟수가 7.1회(연쇄성살인을 제외하면

8.5회) 정도 되고, 초범연령은 평균 19세, 최초 살인 전

전과는 평균 4범이었으며, 성적 동기에 의한 살인이

60%이고, 80%이상이 단독범이며, 차량을 이용한 범행

이 78%였다[2].

3. 연구방법

3.1 연구자료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사망한 피해자가 4명 이상일 경우 거의

대부분 1심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는다는 점에 착안

하여 1989년부터 2016년까지 살인죄로 1-3심에서 사형

선고된 판결문(일부는 2-3심에서 무기징역 등으로 감

형되기도 함) 124건을 수집하였다.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집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국내에서는 2008

년부터 2016년까지 사형확정 선고가 8명[15]에 불과할

정도로 사형선고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수집된 사형선고 판결문은 우리나라에서

1989년 이후 발생한 다수살인 사건의 판결문을 대부분

수집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만, 다수살인 사건은

통상 3심(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 때문에 수

집된 판결문에서 동일인(예, YYC, KHS 등)이 최대 3

개까지 판결문이 수집되기도 하였다. 동일인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판결문이 있는 경우 판결문상 범행동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유형화하였다. 그 중 살해(살인미

수포함)된 피해자가 3명이상인 다수살인의 수는 총 52

건이었다. 여기서 살인미수를 포함한 이유는 범행당시

살인범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할 만큼 치명적이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

이다. 또한 판결문상으로만 자료수집이 부족한 부분과

판결문은 없지만 자료가 풍부한 다수살인범은 나무위

키나 위키피아 등의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자료보완을

하고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21][22]. 한편 범행 후 자

살한 다수살인범(YBG, LSJ, LHS 등)은 판결문이 없지

만, 자료수집이 가능하여 본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그

밖에 대량선박살인의 유형인 세월호 사건에서 살인죄

가 적용된 LJS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대량종교

살인의 유형인 오대양사건의 PSJ는 사건정보의 부족

등으로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자료수집 절차를 통해 총 58개의 연구자료가 수집되었

다.

3.2 유형분류기준

본 연구대상을 선별하기 위하여 다수살인 유형별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먼저 ‘대량살인’은 주로 한

곳에서 4인 이상을 살해(살인미수 포함)한 경우를 선정

기준으로 하고, ‘단기연속살인’은 짧은 기간에 연속적으

로 2곳 이상에서 3인 이상을 살해(살인미수 포함)한 것

을 기준으로 하며, ‘연쇄살인’은 FBI(1992)의 범죄분류

매뉴얼의 기준에 따라 3곳 이상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심리적 냉각기를 두고 3명 이상을 살해(살인미수 포함)

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기준에 의할 때, 대량살인

은 20건(살해대상 : 가족, 군인, 선원, 항공승객, 타가

족, 타인), 단기연속살인(기간 : 2-62일)은 19건, 연쇄살

인은 19건이었다.

3.3 연구대상특성

본 연구대상의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자 55명, 여자

3명(KSJ, YIS, KHH)이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이름

은 영문자로 표기하였으며, 본 연구대상인 다수살인범

들은 최종 판결문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

고 일부는 체포 전에 자살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대상의 혼인유무는 미혼 23명

(52.3%), 기혼 11명(25.0%), 이혼 등 10명(22.7%)이었으

며, 직업유무는 무직 27명(45.0%), 유직 33명(55.0%)이

었다. 유직은 군인, 일용직 노동자, 선원, 무속인, 대리

운전사, 마사지사 등 다양하였으나, 대부분 저소득 직업

군에 해당하였다. 다수살인범 중 심신질환의 내용을 보

면, 왜소한 체격(KDD, SYG, CBS 등), 내성적 성향

(KDM, KHS, LDB 등), 간질(YYC, KCG), 급성알코올

중독(KJH, YSR), 실어증과 우울증(LSS, KDH), 대뇌

손상(KJH, WLWI), 사시(KCG), 발음장애(LDB), 기면

증(YIS), 뇌졸중(KDH), 대인기피증과 소외감(LSS), 외

모피해의식(KCG), 인격장애(JNG), 양안 녹내장(HYD)

등이었다.

성장과정상 특성을 보면, 대부분 어려서 경제적 빈곤

과 학대의 경험이 있고, 조실부모(SDY, BGM, J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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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C, KGH, CBS 등), 부모이혼(JGM, SYG, YYC,

YSR 등), 고아원출신(CBS, JCG, JDY, HJP 등) 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이는 다수살인범의 공통적 특성 연구에

서 ‘가학적 환상(86%)’, ‘어린 시절 트라우마(성장기 학

대, 폭행피해 등)’, 그리고 대부분 남성이고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높으며, 일반살인과 달리 별다른 피해자 유발

요인 없이도 발생한다는 것과 연관된다[4]. 또한 사형수

58명을 대상으로 가정환경을 조사한 연구에서, 편부모

슬하 12명, 고아출신이 9명, 계부모슬하 3명 등 사형수

들은 어린 시절 가정적으로 불안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는 것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23].

4. 연구결과

4.1 다수살인범죄의 동기유형

본 연구대상자 중에서 과거에 살인전과가 있는 자는

4명(PGT, SDY, JDY, JGS)이었고, 최종 사형선고를 받

은 자는 38명(65.5%)이었으며, 최초 살인일이 가장 빠

른 자는 KDD((1975.08.13.)였고, 가장 최근인 자는

LDB(2014.06.24.)로 약 4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다수살

인사건들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최연소 살인자는

JDY(18세)였고, 최고령 살인자는 YJG(69세)였다. 최초

살인의 평균연령은 34.40세(sd=12.14)였으며, 평균범수

는 3.6범(sd=3.94)이었다. 범인 수는 단독범이 45명

(77.6%)으로 압도적이었다. 살인(미수포함)피해자 수는

평균 약 17명이었고, 금품피해 평균은 약 26,789,852원

정도이었으나, KDD는 17명을 살해하고도 고작 26,800

원을 강취하였다.

다수살인범죄의 동기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범

죄자들의 4차까지 범행시마다 동기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를 보면, 범행동기가 하나로 일관되게 유지되는 경우

도 있지만, 범행시마다 범행동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심지어 복합적 동기로 구성된 혼합형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동기유

형을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우리나라 다수살인범들의

죄명과 판례상 범행동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새롭

게 유형화 하고자 한다. 다만, 다수살인범죄의 기준이 4

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는 1-4차 살인까지만 범행동기를 정리하였다.

첫째, 대량살인의 유형은 대량가족살인, 대량타인가

족살인, 대량타인살인, 대량군인살인, 대량선박살인, 대

량항공살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대량타인살인의

주동기유형에는 심신미약형(KDH, JSJ), 감정형(KJS,

YBG, WYS)이 있고, 대량군인살인의 주동기유형에는

감정형(KDM, KMC, LDB)이 있으며, 대량가족살인의

주동기유형에는 이별형(KSJ), 재물형(KJM, LJG, JGS),

심신미약형(KJH)이 있고, 대량타인가족살인의 주동기

유형에는 강도형(DGI, LDJ, LSJ), 재물형(SIS, LHS)이

있으며, 대량선박살인의 주동기유형에는 감정형(JJC)이

있고, 대량항공살인의 주동기유형에는 사명감형(KHH)

이 있다.

둘째, 단기연속살인의 주동기유형에는 강도형(KDD,

KJB, WLYI, LMG, JGM, HJP, HYD), 강간형(KHS,

BGM, YJG, LHY), 강도강간형(KYC, PGT, SGH,

CJG), 감정형(JGS, CBS), 혼합형(LSS)이 있다.

셋째, 연쇄살인의 주동기유형에는 강도형(KGH, SYG,

JDY, JYH), 강간형(KCG, KHS, ANG), 재물형(GYS,

KSJ, YIS), 감정형(KYW), 사명감형(RGO), 사회불만

형(SDY, JCG), 이별형(YSR, JYH), 혼합형(SJH, YYC,

JNG)이 있다.

요약하면, 다수살인범죄의 세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강도형’을 하위유형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금품 등

의 이득추구가 다수살인범죄의 주요동기가 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한편 대량살인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감

정형’이며, 단기연속살인과 연쇄살인에서 가장 많은 유

형은 ‘강도형’이었다. 이는 다수살인범죄의 유형에 따라

동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대량살

인은 분노 등과 같은 감정적 요소가 범행의 주동기가

된다는 것이고, 단기연속살인과 연쇄살인은 금품 등의

이득 추구가 범행의 주동기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다. 또한 다른 유형과 달리 대량살인에만 있는 하위유형

으로는 ‘심신미약형(KJH, KDH, JSJ)’이 있는데, KJH는

사소한 시비로 온 가족을 몰살하였고, KDH와 JSJ는 정

신적 문제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범

죄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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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in motivational type of multiple crimes

name
criminal
record

first
murder
criminal
age

number
of

murderer
s

number of
murder
victims
(attempted)

total
damage of
money

motivational
contents during

each crime until the
4th crime

main
motivational
type

type

KJH 1 43 1 4(0) 0 acute alcoholism feeble-minded

mass family
killing

KSJ 1 36 1 3(1) 0 parting request parting
JGS 3 35 1 4(0) 0 money(insurance) wealth
LJG 1 35 1 4(1) 0 money(insurance) wealth

KJM 2 39 1 4(0) 0
money(succession,
insurance)

wealth

KDM 1 21 1 8(4) 0 anger emotion
mass solider
killing

LDB 1 23 1 5(8) 0 anger emotion
KMC 1 20 1 4(1) 0 anger emotion
DGI 1 32 1 3(1) 30,000,000 robbery robbery

mass other
family killing

LSJ 8 30 4 4(0) 0 robbery robbery
LDJ 2 34 1 3(1) 10,000,000 robbery robbery
SIS 1 59 1 4(0) 0 money wealth
LHS 1 40 1 4(0) 170,000,000 money wealth
WBG 1 26 1 62(33) 0 anger emotion

mass others
killing

KJS 1 29 1 16(10) 0 anger emotion
WWS 1 35 1 15(25) 0 anger emotion
JSJ 9 30 1 6(4) 0 delusion of suicide feeble-minded
KDH 1 56 1 213(148) 0 discontent of society feeble-minded

JJC 1 38 6 11(1) 0 anger emotion
mass ship
killing

KHH 2 26 1 115(0) 0 political end sense of duty
mass flight
killing

CBS 9 52 1 4(1) 32,500
anger → anger+
robbery → anger →
anger →

emotion

spree killing

JGS 2 23 2 5(0) 2,690,000
anger → sex drive+
anger →

emotion

KYW 10 38 1 3(0) 0
anger → anger →
rape

emotion

YJG 8 69 1 4(0) 0 rape → rape rape
KHS 8 31 1 3(0) 0 rape → rape → rape rape
LHY 3 43 1 3(0) 0 rape → rape → rape rape

CJG 3 24 1 2(4) 0
robbery+rape →
robbery+rape →
robbery+rape →

robbery+rape

PGT 3 27 2 4(0) 50,000
parting→robbery+rape
→ robbery+rape

robbery+rape

KYC 2 26 1 3(0) 4,000,000
robbery+rape →
robbery+rape →
robbery+rape

robbery+rape

SGH 12 38 3 3(0) 400,0000
robbery+rape →
robbery+rape →
robbery+rape

robbery+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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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B 4 39 2 3(0) 38,460,000
robbery → robbery
→ robbery

robbery

HYD 12 48 1 3(0) 0
robbery → robbery
→ robbery

robbery

LMG 3 40 1 3(0) 4,000
amotivation →
robbery → robbery

robbery

JGM 5 29 2 3(1) 38,460,000
robbery → robbery
→ robbery →
robbery+rape

robbery

BGM 18 33 3 2(1) 50,000
robbery → anger →
robbery

robbery

WLWI 1 24 1 2(8) 1,300,000
robbery → robbery
→ robbery

robbery

HJP 1 23 2 6(0) 3,530,000
robbery → robbery
→ robbery → robbery
→

robbery

KDD 3 25 2 17(4) 26,800
robbery → robbery
→ robbery →
robbery →

robbery

LSS 5 21 1 4(0) 2,860,000
robbery →
anger+robbery →
anger

mix

KCG 5 26 1 6(1) 92,900
rape → rape →
robbery+rape

rape

serial killing

KHS 10 36 1 10(0) 483,880,346
money(insurance)
→ rape → rape →
rape →

rape

ANG 4 35 1 3(0) 367,000
rape → rape →
rape

rape

JDY 5 18 1 9(0) 73,000,000
robbery → robbery→
robbery → robbery
→

robbery

SYG 2 29 1 7(3) 277,000
robbery → anger →
robbery

robbery

KGH 2 25 7 5(0) 100,500,000
robbery → robbery
→ robbery→ robbery

robbery

JYH 4 22 1 3(0) 600,000
robbery → robbery
→ robbery

robbery

LGO 2 48 10 6(0) 0
apostasy → apostasy
→ apostasy →
apostasy →

sense of duty

SDY 9 19 1 3(2) 270,000

parting → discontent
of society →
discontent of society
→ discontent of
society

discontent of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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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G 15 47 1 6(4) 350,000

discontent of society
→ discontent of
society → discontent
of society → robbery
→

discontent of
society

JYH 9 40 2 3(0) 0
parting → parting
→ parting+rape

parting

YSR 7 35 1 2(1) 0
parting → parting
→ anger

parting

KSJ 1 47 1 5(1) 4,860,000
money → money →
money

wealth

GYS 2 21 2 4(0) 29,200,000
parting → money
→ money

wealth

YIS 1 24 1 3(4) 280,953,580
money(insurance)
→ money → money

wealth

YYC 15 33 1 20(0) 0

discontent of society
→ sex drive+killing
→ sex drive+killing
→ sex drive+killing
→

mix

JNG 6 35 1 13(15) 1,984,000
rape+discontent of
society→ rape+killing
→ killing →

mix

SJH 4 21 1 3(0)
the others → anger
→ rape

mix

mean
(sd)

3.62
(3.94)

34.40
(12.14)

1.95
(2.21)

12.19(4.97)
26,789,852
(84,072,321)

minimum
value

1 18 1 2(0) 0

maximum
value

18 69 10 213(148) 483,880,346

comment) Robbery type is to mainly steal money from unknown victims, wealth type is to kill the victims and acquire money

through insurance, inheritance money, defaul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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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수살인범죄의 범행특성

다수살인범죄의 유형별 범행특성에 대한 연구가 많

지 않기 때문에 비교분석할 방법이 별로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수살인범죄의 유형과 동기유형을 구분

한 다음에, 동기유형별로 범행특성을 제시해보고자 한

다. 우선 공통적으로 다수살인 자체가 잔혹성이 높은

범죄이지만, 그 대상에 있어서도 유아, 노인, 여성 등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면, 비난성도 높은 범죄

에 해당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범행특성은

연구대상자가 3명 이상이 포함된 동기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범행시간의 범위는 동기유형별로 차이

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는 범인의 성향 또

는 상황에 따라 범행시간이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4.2.1. 대량살인

대량살인의 범행기간을 보면, KJM과 KSJ를 제외

하면, 모두 1일 내(90%)에 발생하였다. 범행은폐방법

을 보면, ‘재물형’과 ‘강도형’은 주로 방화, 사체유기를

통해 범행은폐를 하였고, ‘감정형’은 대부분 범행은폐

가 없다. 가해자-피해자 관계를 보면, ‘감정형’과 ‘재물

형’은 주로 면식관계인 경우이고, ‘강도형’과 ‘심신미약

형’은 면식과 비면식이 혼재되어 있었다. 한편, 대량살

인으로 피해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성별파악이 곤란한

사건들(YBG, WYS, KJS, KDH, KHH)과 피해자가 모

두 남자인 대량군인살인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성별분

석을 해보면, 나머지 유형에서는 남녀 간의 성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군인피해자가 다

수 포함되어서 여성피해자(m=2.27, sd=2.187)보다 남

성피해자(m=3.93, sd=4.527)가 좀 더 많았다. 피해자의

연령범위를 보면, ‘감정형’은 19-25세까지로 연령범위

가 가장 좁았고, ‘재물형’은 1-85세까지로 연령범위가

가장 넓었으며, ‘강도형’은 5-81세까지였다. 범행장소

를 보면, ‘감정형’은 군대내, 마을, 교회, 나이트클럽내,

선박내 등이었고, ‘강도형’은 피해자집, 공사장, 야산

등이었으며, ‘심신미약형’은 지하철, 피고인집, 고시원

등이었고, ‘재물형’은 피해자집, 피고인집, 처갓집, 저수

지 등이었다. 살해방법을 보면, ‘감정형’은 총, 칼, 방화

가 사용되었고, ‘강도형’은 생매장과 칼이, ‘심신미약형’

은 방화, 도끼 등이, ‘재물형’은 방화, 질식, 독약, 둔기,

칼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요약하면, 대량살인은 피해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

양하게 분류될 수 있고, 대부분 한 곳에서 한 번에 4인

이상을 살해한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기도 하지만, 그

대상이 주로 아주 가까운 가족으로 범행장소가 평소

안전한 영역으로 인식되는 집안이거나, 아니면 비면식

관계에서는 지하철, 항공기내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런 범죄의 발

생은 범죄공포감을 더 높이고 사회불안을 조장하기도

한다. 다만, 통상 강력범죄의 주 피해대상이 여성이라

는 관점에서 볼 때, 대량살인은 특별히 여성을 주 표적

으로 하여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표적화하거

나 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점 등이

작용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성비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함에도 연령별로 보면, 대량살인에서 ‘재물형’과

‘강도형’의 경우 특히 10세미만의 아동(비속)과 60세

이상의 노인(존속)들이 피해자로 다수 포함된다는 점

은 단기연속 및 연쇄 살인범죄와는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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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rime characteristics of mass killing

main
motivation
al type

name
crime
period

crime
cycle

crime
concealment
method

perpetrator -
victim

relationship

number
of

victims
male /
female

age
range
of the
victim

time
range of
crime

place of crime
method of
murder

emotion

KDM 1 0 - colleague 12/0 19-24 02 military gun
KMC 1 0 - colleague 5/0 19-25 13 military gun
LDB 1 0 - colleague 13/0 19-23 20 military gun
YBG 1 0 - neighbor 95 - 19 village gun

WYS 1 0 -
Yahwé
believer
(stranger)

40 - 14 church arson

KJS 1 0 -
customer
(stranger)

29 - 22 club arson

JJC 1 0 lost at sea colleague 12/0 - 03 ship knife

robbery

DGI 1 0 arson neighbor 2/2 18-79 14-19

house of
victim,

construction
site

hammer

LSJ 1 0
abandonment
of a dead body

stranger 1/3 05-81 15 hill
burying
alive

LDJ 1 0 - relative 2/2 09-38 10
house of
victim

knife

sense of
duty

KHH 1 0 -
customer
(stranger)

115 - 14 plane bomb

feeble-
minded

KDH 1 0 -
customer
(stranger)

361 - 10 subway arson

KJH 1 0
abandonment
of a dead body

wife,
daughter3

0/4 02-41 16
house of
offender

hatchet

JSJ 1 0 - resident 2/8 21-53 08 office of exam arson

parting KSJ 2 1→1 -
sun2, wife's
father, wife's
mother

3/1 04-60 21-05
house of

offender, wife's
parents' home

knife

wealth

SIS 1 0 arson stranger 2/2 01-11 01
house of
victim

arson

LHS 1 0
abandonment
of a dead
body

secret mistress,
daughter of
secret
mistress3

0/4 13-45 23
house of
victim

suffocation,
hammer

JGS 1 0 arson wife, sun3 3/1 04-34 08
house of
offender

poison,
suffocation

KJM 26 26 arson

wife's father,
wife's

mother, wife,
daughter

1/3 01-85 01

wife's
parents'
home, house
of offender

arson ,
knife,

suffocation

LJG 1 0 -
daughter2,
niece2,

acquaintance
1/4 06-13 21 reservoir lost at sea

comments) crime period and the crime cycle: mass killings and spree killings are expressed in days, serial killing is expressed

in monthly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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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단기연속살인

단기연속살인의 범행기간을 보면, 평균 28.58일(sd=

20.296)이었고, 범행기간의 범위는 2일(SGH)-62일

(KYW)까지였다. 먼저 범행주기를 보면, 대부분의 동

기유형에서 범행주기가 짧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범행은폐방법을 보면, ‘강간형’과 ‘강도강간형’은

주로 범행을 은폐하였으나, 나머지 유형에서는 범행은

폐가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가해자-피해자

관계를 보면, ‘감정형’은 주로 면식관계였고, ‘강도형’과

‘강도강간형’은 주로 비면식 관계였으며, ‘강간형’은 비

면식과 면식이 모두 포함되었다. 피해자의 성별을 보

면, ‘감정형’은 JGS를 제외하고 모두 여성을 피해자로

하였으며, ‘강도형’은 KDD를 제외하고 모두 여성을 피

해자로 하였고, ‘강도강간형’은 PGT를 제외하고 모두

여성을 피해자로 하였다.

전체적으로 남성피해자(m=0.42, sd=.692)보다는 여

성피해자(m=4.53, sd=3.991)가 약 10배 이상 더 많았

다. 피해자의 연령범위를 보면, ‘감정형’은 11-72세까

지, ‘강도강간형’은 17-60세까지였고, ‘강도형’은 1-70

세까지로 가장 연령범위가 넓었으며, ‘강간형’은 11-23

세까지로 가장 연령범위가 좁았다.

범행장소를 보면, ‘감정형’은 피고인집, 피해자집, 차

량내, 피해자 가게 등이었고, ‘강도형’은 피해자의 집과

가게, 길거리, 낚시터, 산중턱, 위장택시안, 고속도로

등 매우 다양하였으며, ‘강간형’은 바닷가, 야산, 피고

인의 집, 차량내 등이었고, ‘강도강간형’은 피고인집,

피해자의 집과 직장, 차량내 등이었다. 살해방법을 보

면, ‘강간형’과 ‘강도강간형’은 주로 질식이 사용되었고,

‘감정형’과 ‘강도형’은 칼 등 흉기를 이용한 방법이 주

로 사용되었다.

요약하면, 단기연속살인은 보통 2개월 내외에 연속

적으로 2곳 이상에서 3인 이상을 살해하는 범행을 하

는데, 첫 살인이후 범행주기가 짧아진다는 것은 첫 살

인이후 살인행위에 대한 두려움의 심리적 벽을 넘어선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깊은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고, 이는 범인의 조기 검거의 필요성

을 강조하게 된다. 범행은폐방법을 보면, ‘강간형’과

‘강도강간형’은 주로 비면식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

후 사체유기 등을 통해 범행을 은폐한다는 점에서 검

거가 쉽지 않은 유형임을 알 수 있고, 특히 단기연속살

인은 대량살인과는 달리 남성피해자보다 여성피해자

의 비율이 약 10배 이상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단

기연속살인범들은 ‘강도형(42%)’과 ‘강도강간형(21%)’

이 가장 많았는데,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금품과 성욕

을 강취하고 단기간에 살인하는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

기 때문에 매우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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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rime characteristics of spree killing

main
motivation
al type

name
crime
period

crime
cycle

crime
concealment
method

perpetrator -
victim

relationship

number
of

victims
male /
female

age
range
of the
victim

time
range of
crime

place of crime
method of
murder

emotion

JGS 26 26 - stranger 2/3 16-26 21-01 saloon knife

CBS 3 1→1 -
neighbor,
cousin
brother

0/5 39-72 12-18

house of
offender, shop
of victim,
house of
victim

knife,
lumber

KYW 62 60→2
abandonment
of a dead
body

lover,
acquaintance,
daughter of
acquaintance

0/3 11-48 19-03

house of
offender, shop
of victim,
inside-vehicle

suffocation,
knife

robbery

BGM 25 25 - stranger 0/3 34-46 02-05
riverside,
house of
victim, taxi

knife

KDD 55 29→13→ -
stranger,
accomplice

2/19 01-70 01-06
house of
victim,
hillside

sickle, knife

JGM 11 8→4
abandonment
of a dead
body

stranger 0/4 29-51 17-04
inside-vehicle
, shop of
victim

suffocation,
knife

LMG 13 13 - stranger 0/3 43-68 19-03
street, house
of victim

knife

HJP 11 9→1→1
abandonment
of a dead
body

stranger 0/5 23-32 23-06 taxi
suffocation
(nylon)

HYD 37 29→9→3 - stranger 0/3 33-65 10-21
shop of

victim, house
of victim

knife

KJB 12 12 - stranger 0/3 43-51 12-18
expressway,
shop of victim

suffocation
(cable), knife

WLWI 54
1→1→1→
7→

- stranger 0/11 19-43 22-04 street
hammer,
stone

rape

YJG 25 25 lost at sea stranger 1/3 19-23 11-15 beach lost at sea

KHS 54 1 - stranger 1/2 11-17 17-18 hill
suffocation
(string),
knife

LHY 9 7
abandonment
of a dead
body

daughter,
niece

0/3 16-22 12-23
house of
offender,

inside-vehicle
suffocation

robbery
and rape

PGT 34 33→1
abandonment
of a dead

cohab,
neighbor

1/3 19-60 10-18
house of
offender,

suff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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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연쇄살인

연쇄살인의 범행기간을 보면, 평균 31.44개월

(sd=30.807)이었고 범행기간의 범위는 2개월(YSR)-120

개월(SDY)까지였다. 먼저 범행주기를 보면, ‘강간형’과

‘재물형’은 점차 범행주기가 짧아지고, ‘강도형’과 ‘혼합

형’은 범행주기가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한다. 범

행은폐방법을 보면, ‘강간형’은 모두 범행을 은폐(사체

유기, 수장)하였고, ‘강도형’은 KGH를 제외하고 모두

범행을 은폐하지 않았으며, ‘재물형’은 GYS를 제외하고

모두 범행을 은폐하지 않았다. 가해자-피해자 관계를

보면, ‘강간형’과 ‘강도형’, ‘혼합형’은 주로 비면식관계였

으나, ‘재물형’은 주로 면식관계에서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성별을 보면, ‘강간형’은 모두 여성이 피해

자였고, ‘강도형’과 ‘재물형’, ‘혼합형’은 남녀 피해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남성피해자(m=0.42,

sd=1.38)보다는 여성피해자(m=4.52, sd=6.11)가 약 10배

이상 더 많았다. 피해자의 연령범위를 보면, ‘강간형’은

21-58세까지로 연령범위가 가장 좁았고, ‘강도형’은

23-80세까지였으며, ‘재물형’은 7-73세까지였고, ‘혼합

형’은 12-82세까지로 연령범위가 가장 넓었다. 범행장

소를 보면, ‘강간형’은 피고인집, 차량내, 하천, 산길에서

발생하였고, ‘강도형’은 피해자집, 노상 등에서 발생하

였으며, ‘재물형’은 피고인집, 차량내, 커피숍 등에서 발

생하였고, 혼합형은 피고인집, 피해자집, 공터, 골목길,

바닷가, 야영장 등에서 발생하였다. 살해방법을 보면,

‘강간형’은 공통적으로 질식이 사용되었고, ‘강도형’은

주로 칼을, ‘재물형’은 주로 독살이, ‘혼합형’은 질식, 칼

등이 사용되었다.

한편 여성 연쇄살인범들은 모두 ‘재물형’에 속하는

데, 이들은 비면식 피해자를 선호하는 남성 연쇄살인범

과는 달리 주로 면식관계에 있는 남녀를 피해대상으로

금품(보험금 등)을 취하려 했다는 특징이 있다.

요약하면, 연쇄살인범의 범행기간이 개별 범죄자마

다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범행주기를

보면, 첫 살인 후 첫 번째 범행주기는 대체로 긴 편이지

만, 그 이후에는 급격히 짧아지는 특성이 있는데, 동기

유형별로 보면, ‘강간형’과 ‘재물형’은 범행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특성이 있고, ‘강도형’과 ‘혼합형’은 범행주기

가 장단을 반복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동기유형별

범죄자의 심리적 냉각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한편 일반살인의 경우 여성피해자(42.3%)보다는

남성피해자(57.7%)의 비율이 더 높은데[18], 이는 대량

살인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단기연속살인이나 연쇄살

인은 남성피해자보다 여성피해자가 약 10배 이상 더 많

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 범죄는 주로 취약계층을 공격

하는 더 저급한 범죄라고 볼 수 있다.

body
house of
victim

KYC 46 24→22
abandonment
of a dead
body

stranger 0/3 20-27 22-23 inside-vehicle
suffocation
(tape)

SGH 2 2
abandonment
of a dead
body

stranger 0/3 23-28 01-02 inside-vehicle suffocation

CJG 54
29→9→3
→9→

- stranger 0/4 17-44 22-05

house of
victim, shop
of victim,
side stairwell

beating

mix LSS 10 10 - stranger 1/3 18-63 01-23
house of
victim,
church

knife

comments) crime period and the crime cycle: mass killings and spree killings are expressed in days, serial killing is expressed

in monthly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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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rime characteristics of serial killing

main
motivational
type

name
crime
period

crime
cycle

crime
concealment
method,\

perpetrator
- victim
relationship

number
of

victims
male /
female

age
range
of the
victim

time
range of
crime

place of
crime

method of
murder

rape

KHS 39 11→3→1→
abandonment
of a dead
body

wife, wife's
mother,
stranger

0/10 23-58 19-03
house of
offender,
inside-vehicle

arson ,
suffocation

KCG 45 7→6→11→ lost at sea stranger 0/7 21-51 13-20
river,
mountain
path

suffocation,
sickl

ANG 65 59→6→
abandonment
of a dead
body

stranger 0/3 22-40 23-00
house of
offender,
taxi

suffocation

robbery

JDY 20 3→1→5→ - stranger 3/7 24-58 10-17
house of
victim

knife

KGH 14 1→3→1→ arson
accomplice,
stranger

3/1 23-42 23-03 hideout knife, gun

JYH 10 9→1 -
acquaintance,
stranger

0/3 57-80 03-13
house of
victim

suffocation

SYG 5
1→1→2→3
→

- stranger 2/6 23-43 01-04
house of
victim, shop
of victim, road

knife

sense of duty RGO 15
1→3→1→1
→

abandonment
of a dead
body

laity 3/1 35-60

house of
offender,
hideout,

inside-vehicle

hammer,
suffocation
(string)

discontent of
society

JJG 8
3→3→1→1
→

arson stranger 0/4 58-67 01-21
house of
victim

arson

SDY 120
144→1→1
→11→

-
lover,
stranger

2/3 19-68 20-23

house of
offender,
house of
victim

suffocation,
knife

parting

YSR 2 1→1 - stranger 0/3 16-45 00-04
motel,

inside-vehicle
suffocation,
knife

JYH 8 7→1 -

secret
mistress ‘
children,

wife's mothe

1/2 16-19 18-19
inside-vehicle,
sandy beach

suffocation
(nylon)

wealth
KSJ 20 11→1→3→ -

neighbor,
father, sister,
relative

1/5 43-73 10-14
inside-vehicle,
coffee shop

poison

GYS 27 26→1 abandonment wife, secret 2/2 07-22 12-23 house of suff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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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본 연구는 다수살인의 유형별 주 동기유형을 파악해

보고, 그에 따른 범행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결과를 볼 때, 몇 가지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다수살인범죄의 유형별 동기유형에는 공통적

하위유형(강도형)도 있지만, 특정한 유형에만 나타나는

동기유형(대량살인의 심신미약형)도 있다. 이에 다수살

인의 유형별 동기유형에 대한 논의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량살인의 동기유형으로 가장 많은 것은 ‘감

정형’이었는데, 분노 등과 같은 ‘감정형’에 의한 대량살

인은 연속 또는 연쇄살인보다 더 많은 피해자를 한꺼번

에 양산한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대

량살인에만 해당하는 ‘심신미약형’도 정신건강의 문제

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감정형’ 또는 ‘심신미약형’처

럼 정신건강상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정신

건강 관리시스템의 정착이 지역사회 내에 매우 필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심리적 냉각기가 없고 주로 2개월 내외에 지속

적으로 살인을 반복하는 단기연속살인의 범행주기가

짧아지는 특징이 있고, 강도나 강도강간의 형태로 남성

피해자보다 여성피해자를 공격할 가능성이 약 10배 이

상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연쇄살인과

도 유사한 면이 있지만, 연쇄살인과 달리 심리적 냉각

기 없이 단기간 내에 즉흥적으로 바로 범행을 이어간다

는 점에서 수사상 검거를 위하여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단기연속살인의 범행주

기와 연쇄살인의 범행주기가 공통적으로 짧아지기는

하지만, 연쇄살인은 심리적 냉각기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서로 다른 심리적 매개요인들의 작용이 있을 것으

로 추정된다.

셋째, 연쇄살인의 경우 심리적 냉각기는 살인 이후

재차 살인에 이르기까지의 공백시간으로, 이때 연쇄살

인범들은 이전의 범행과정에서 결함이 있던 부분을 새

로운 범행의 수단이나 도구로 보완하여 더 강력하고 치

밀한 범죄인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범행

을 반복할수록 심리적 냉각기의 기간이 일정한 간격이

아니라 대체로 짧아진다는 것은 또 다른 심리적 요인의

작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범행을 반복할수록

살인과정의 쾌감을 더 자주 경험하려는 조급성, 충동성,

중독성 등과 같은 매개 요인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선행연구들을 보면[2], 연쇄살인의 가장 중요

of a dead
body

mistress,
secret
mistress ‘
children,
accomplice

offender,
inside-vehicle

(wire)

YIS 57 14→9→4→ -
husband2,
acquaintance
’husband

3/0 25-28
house of
offender

poison

mix

JNG 27 1→1→1→ - stranger 4/240 12-48 19-03
vacant lot,
alley

suffocation,
knife

SJH 74 13→49 -
lover, friend,
stranger

1/2 19-26 01-07
beach,

camp, house
of offender

lost at sea,
suffocation

YYC 10
1→4→1→1
→

abandonment
of a dead
body

stranger 3/17 25-82 00-24

house of
victim,
house of
offender

hammer,
knife

comments) crime period and the crime cycle: mass killings and spree killings are expressed in days, serial killing is expressed

in monthly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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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기가 ‘성욕’이라는 주장들이 일관되게 제기되어 왔

는데, 본 연구를 보면, ‘강도형’은 모두 다수살인의 하위

유형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단기연속살인에서도

금품을 목적으로 한 ‘강도형(8건)’이 성욕을 목적으로

한 ‘강간형(3건)’보다 더 많으며, 연쇄살인에서도 ‘강간

형(3명)’보다 ‘강도형(4명)’이 더 많았다. 따라서 ‘성욕’

도 살인의 중요한 동기이지만, 서양과는 달리 우리나라

의 단기연속살인범이나 연쇄살인범들에게는 ‘성욕’보다

도 ‘금품’이 더 중요한 동기라 볼 수 있고, 그 이유는 경

제적 빈곤과 연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더 체계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보다 더 많은 사례를 수집하였으

나 근본적인 한계는 자료의 양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이 있고, 특히 교정시설의 보안상 문제로 다수살인범

들과의 개별인터뷰를 할 수 없어서 질적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점도 한계로 볼 수 있다.

추후연구로 다수살인범들의 상당수는 첫 살인이후

두 번째 살인으로 나아갈 때, 살인에 대한 심리적 장벽

을 허물고 더 빠르고 더 쉽게 살인을 했다는 것이다. 일

부는 첫 살인 후 미래 삶에 대하여 자포자기한 상태에

서, 또는 그동안 잠재되었던 분노나 복수를 폭발하는

형태로, 그리고 살인을 통해 권력이나 쾌감을 다시 얻

기 위한 수단으로, 다수살인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첫 살인이후 단기연속 또는 연쇄살인으로 이어

지는 심리적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살인이후 심리적 냉각기가 동기유형별로 범행

주기가 달라지는 이유에 대하여 파악해보는 것을 추후

과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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